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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엘니뇨’에 대비하는 슬기로운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 

 

- 7 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 엘니뇨로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될 듯 

- 폭염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자동차에도 혹독한 조건 

-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점검 포인트 확인 필요 

- 타이어, 냉각수, 오일, 브레이크, 와이퍼 등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점검 습관 들이기 

 

올 여름, 엘니뇨 영향으로 무덥고 강우량 많은 기후 

기상청이 지난 5월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6~8월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한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5월에 발표한 기상 보고서 역시 오는 7~8월 엘니뇨 발생 확률을 70%, 

9월까지 슈퍼 엘니뇨가 시작할 확률을 90%로 예상하고 있다. 평년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0.5도가량 높으면 엘니뇨, 1.5도 이상 높으면 슈퍼 엘니뇨로 구분한다. 

 

2016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의 폭염일수(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가 무려 22일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졌다. 또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8월 강우량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장마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한반도 기후가 변화한 만큼 집중 호우와 강력한 

태풍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열과 습기는 자동차에도 가혹한 조건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위해 점검 필수 

여름철은 폭염과 폭우의 반복으로 보다 세심한 차량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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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코리아가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운전을 위해 몇 가지 차량 관리법을 

정리했다. 

 

도로와 맞닿는 타이어 점검은 필수 

먼저 여름철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타이어 점검이 필수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혹은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어를 점검해줘야 한다. 

 

첫번째 타이어 점검 포인트 = 타이어 외관 

타이어가 손상된 곳이 있는지, 타이어 트레드에 못 유리 돌 같은 이물질이 박혀 있는지 

확인한다.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부분뿐만 아니라 타이어 옆면도 육안으로 살피면서 

손상된 곳이나, 혹처럼 부풀어 오른 곳이 있는지 점검한다. 트레드에 못, 유리와 같은 

이물질이 박혀 있거나, 옆면이 손상됐거나 혹은 부풀어 오른 곳이 있으면 즉시 타이어 

전문점에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 타이어 점검 포인트 =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이 들어 있을 때 주행, 정지, 코너링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마다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계산해서 자동차 

내부에 표시하고 있다. 보통 운전자 문 안쪽에 적정 공기압을 표시한 라벨이 붙어 있다. 

타이어 안의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고, 한여름 혹은 한겨울 같이 

기온 차이가 심할수록 더 쉽게 빠져나간다.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줘야 

하는 이유다. 

 

특히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상태와 함께 수막현상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마철을 대비해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주자. 타이어 공기압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주행 등으로 인해 타이어가 과열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타이어 

전문점에서 공기압을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번씩 공기압을 점검하고 보충해주는 게 좋다.  

 

세번째 타이어 점검 포인트 = 타이어 트레드 마모상태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라면 수막현상은 여름철 ‘도로 위의 암살자’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도로의 노면상태는 젖어 있거나 빗물에 잠겨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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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이다. 이런 상태의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의 막이 생기면서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물 

위에 뜨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기면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막현상의 발생은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상태와 주행속도에 크게 좌우된다.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되면서 트레드 홈의 깊이가 얕아지면 타이어의 배수 성능이 떨어지면서 

수막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트레드 마모로 인해 트레드 홈 깊이가 

얕아지면서 도로 노면 위 습기와 물을 배출하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한계선에 다다를수록 저속 주행에서도 수막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보통 트레드 홈의 깊이가 마모한계선인 1.6mm가 됐을 때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하지만,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트레드 홈의 깊이가 3mm 정도 됐을 때부터 여유를 두고 

교체하라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도 점검 관리 방법 동일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더 무겁지만, 점검과 관리 방식은 똑같다. 

마찬가지로 외관상 손상된 곳이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 

마모상태를 확인해준다. 

 

냉각수, 오일, 브레이크, 에어컨 점검  

타이어 점검이 끝나면 냉각수, 각종 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와이퍼, 워셔액, 

공기필터 등의 부품을 점검해주는 게 필요하다. 타이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들이다.  

 

냉각수가 충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름은 높은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돼 차량 고장 및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휴가철 장거리 

이동으로 엔진룸이 과열될 위험 역시 높기 때문에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미리 점검해 

보충 및 교체해 두는 것이 좋다. 

 



4 
 

여름철 젖은 노면 혹은 물웅덩이를 지나게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드럼 등이 젖게 

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럴 땐 주변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한 후에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주면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 물과 습기가 마찰열로 

증발한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의 마모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좋다. 

 

비 올 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와이퍼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부품이지만 비가오면,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에는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품이 바로 와이퍼와 와이퍼를 구동하는 모터다. 와이퍼의 

고무날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물기를 닦아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주기적으로 

와이퍼를 교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유리에 흠이 생길 수 있다. 와이퍼를 작동하기 전에 와이퍼 날을 청소하거나, 워셔액을 

미리 뿌려주고 작동시킨다. 

 

헤드라이트, 미등 점검하기 

누수로 인해 헤드라이트 혹은 전구가 물에 젖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헤드라이트, 방향 표시등, 미등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자.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주행 차량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비가 오는 날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헤드라이트와 미등을 키고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높은 습도에 차량 에어컨 필터에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할 확률이 높아진다. 탑승자의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게 필수다. 에어컨 필터는 

보통 주행거리 5천~1만 km 또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비 올 땐 절대 감속하기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자동차 제동거리는 마른노면에서의 제동거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길어진다. 따라서 비가 올 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에 주행 중에 자동차가 핸들조향이 안되는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자동차의 속도가 서서히 줄게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더 통제가 안될 수 있으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면 부드럽게 밟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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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른 노면의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보통 ‘2초’ 정도 두라고 한다. 앞차가 

통과한 지점을 뒤에 차가 2초 후에 통과할 정도로 거리 간격을 두라는 뜻이다. 비가 

내릴 때는 앞차와 최소 ‘4초’ 간격을 두도록 하자(출처: UK Highway Code).  

 

도로가 물에 잠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차를 돌릴 것 

도로가 물에 잠겼다면 잠긴 도로를 주행하지 말고 지체없이 차를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 가야 한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겨우 30센티미터(12인치) 깊이의 탁류에 대부분의 

자동차가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 60센티미터(2피트) 깊이의 탁류에서는 거의 모든 

트럭과 SUV 차량이 떠내려 간다고 한다. 만약에 주행 중 전방에 길이 물에 잠겨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온 길로 되돌아 가라고 조언한다. 

 

### 

 

 


